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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꼬마빌딩 가격 급등
2030 부자들 빌딩 매수 나선 탓

불경기에도 지난 2년 새 서울의 꼬

마빌딩 가격이 40% 가까이 급등했

다. 지난해 상가 공실률이 12년 만

에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빌딩 가

격이 9%가량 상승했다. 

풍부한 유동자금과 안전자산 선호 

현상 등 때문으로 분석된다.‘2030’

젊은 부자들이 빌딩 매수에 뛰어들

며 수요가 많아진 점도 빌딩 가격 상

승 요인으로 꼽힌다.

지난 31일‘머니투데이’에 따르면 

토지·건물 실거래가 정보업체 밸류

맵에 의뢰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

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2일까지 

신고된 건 기준 지난해 서울에서 거

래된 200억 원 이하 일반업무상업

시설의 평균 매매 거래가격은 대지

면적 3.3m2당 5,927만 원으로 전년 

5,430만 원보다 9.2% 상승했다. 

2년 전인 2017년 매매가격 3.3m2

당 4,267만 원보다는 38.9% 뛰었다. 

2016년 3,724만 원보다는 59.2% 급

등했다.

거래 건수는 2016년 4,577건에

서 2017년 3,788건, 지난해 2,918

건, 올해 2,536건으로 감소세이다. 

그럼에도 실거래된 매물 가격은 오

른 것이다.

온라인쇼핑 매출 급증
음식 매출 1조 넘어

지난해 11월 전화를 통한 배달을 제외

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PC 등

을 통한 음식서비스업 매출이 폭발적으

로 늘어 매출 규모가 처음으로 1조 원을 

넘어섰다. 

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처음으로 

13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

했다.

2일‘세계일보’에 따르면 한국의 통계

청이 이날 발표한‘2019년 11월 온라인

쇼핑 동향’에 따르면 배송서비스 발달

과 가정 간편식 선호 등의 영향으로 배

달 주문을 비롯한 음식서비스가 1년 전

보다 100.3% 증가한 1조242억 원으로 

집계됐다. 음식서비스업 온라인쇼핑 거

래액이 월간 1조원을 넘기는 이번이 처

음이다.

지난해 11월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

은 12조7,576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

20.2%(2조1,462억 원) 증가했다. 월간 

거래액이 12조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

처음이다.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1년 

이후 최대였던 지난해 10월(11조8,120

억 원) 기록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. 

통계청 관계자는“온라인쇼핑이 지속

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데 더해 

재작년에는 9~10월에 열렸던 코리아

세일페스타가 지난해에는 11월 1~22일

에 열리면서 거래액 증가세가 가속화됐

다.”고 설명했다.

지난해 1~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도 

121조9,970억 원으로, 120조 원을 넘어

섰다. 2018년 같은 기간 누적 거래액은 

103조 원이었다. 

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‘상품’거래액 

9조6,814억원은 전체 소매판매액 41조

9,587억원에서 23.1%를 차지한다. 한 달

에 상품 소비에 100만 원을 썼는데 그중 

23만 원가량은 온라인을 통했다는 의미

다. 2018년 연간 비중(18.8%)에 비춰보

면 급격한 상승세다.

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가

운데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년 전보다 

28.1% 증가한 8조4,063억 원으로 처음

으로 8조 원을 돌파했다.

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대비 모바일

쇼핑 거래액 비중은 65.9%로 1년 전보

다 4.0%포인트 증가했다.

이는 상가 공실률이 역대 최고치

인 것과 궤를 달리한다. 한국감정원

에 따르면 국내 중대형 상가 공실률

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1.5%로 

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3년 1분기 

이후 가장 높다.

전문가들은 저금리, 높은 안전자

산 선호 등으로 강남, 홍대 등 서울 

주요 빌딩에 자금이 몰린 것으로 봤

다. 제2벤처붐으로 회사 매각에 성

공한 스타트업 대표, 성공한 사업가 

등 젊은층이 빌딩 매수에 가세한 영

향도 크다는 분석이다. 

실제 빌딩중개업체 빌사남에 따르

면 지난해 1~11월 서울 강남구 내 

500억 원 이하 소유권 이전 완료 상

업업무용건물을 거래한 사람 중 30

대 이하가 전체의 30%에 달했다.

김윤수 빌사남 대표는“서울 빌

딩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는 데다 

2015년부터 기준금리가 1%대에 접

어들며 빌딩값이 많이 올랐다.”고 

말했다. 

그는“은퇴한‘베이비부머’와 함

께 30대 매수자들도 많아지고 지방

에서도 서울 건물을 사려는 사람들

이 늘었다.”며“내년에는 서울 빌딩

가격만 오르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

할 것”이라고도 전망했다.


